
口 특집 /한 글 

한끌의 由來와 意味

-근래 의 사용 양상을 중섬 으로-

朴 甲 洙
(서 울大 교수， 國語學)

1 

우리 는 우리 文字를 여 러 가지 이 릅A로 일러 왔다. 힘iI民표音， 正音， 끓 

文， 反切， 國文， 한글은 그 중 대표척안 것이다. 이들 명칭 가운데 오늘 

날 가장 보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한글이다. 그런데 이 한글은 文

字 이외에 國語， 國文 및 고유어 동의 意味로까치 據大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한글이란 명청은 언제 누구에 의해 지어쳤으며， 그 의미는 

본래 무엇이 었던가? 그리고 이 말의 바랍직한 용법은무엇이라하겠는가? 

다음에 이들 문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한글이 란 명칭이 언제 누구에 의해 비롯되 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증 

언이나 추정에 의하면 이의 작영자로 周時經과 崔南善의 두 사랑이 들려 

진다. 이러한 소견이 밝혀진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주시경의 명명이란 說

@ 이 윤채 (1929) , 한글강의 , 新生 第 2 卷， 第 9 號， p.14. 

@ 임 규(1936) ， 周時經論， 正音， 第15號， pp.34-36. 

@ 김 융경 (1938) , 朝蘇文字及語學史， 震學出版協會， p.653. 

@ 최 현배 (1941) , 한달칼(正音學)， 정 음사，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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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열(1949) ， 알기 쉬운 한글 강좌， 朝蘇金廳組合聯合會， p.18 

@ 李應鎬(1975) ， 캐화기의 한글 운통사， 성청사， pp. 22~24. 

@ 高永根(1982) ， 한글의 유래에 대하여， 趙文濟先生華甲記念論護，

pp. 31~42. 

[나〕 崔南善의 명명이란 說

@ 朴購￦(1936) ， r한글맞춤법통얼안」 批判， 通文館(1973) ， p.4. 

@ 一聲子(1938) ， 한끌 • 正音對立小史， 四海公論， 第89號(4-7) ， p.73. 

이제 이들 所論의 대표적인 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파 같다. 

이 말이 생기키는 치금으로부터 성요년 천에 돌아가신 주 시경 (周時經) 선생야 

‘한글배곧’이 란 것을 세우니 이것이 ’조선어 강숭소’ 란 말입니다. 그 뒤로 조선 

끌을 ‘한달’이라 하게 되어 지긍까치 일켠에 온 것입니다. (李允宰. 1929) 

崔南善.a=; 經營 光文會內에서 周8흉經.a=;가 홈R蘇語를 따究하여 홉時에 周民는 漢

字全廢論者로서 , 죄드 횡O蘇文을 專옳하고자 하는 感情으로 ‘짧文’ 의 名稱을 버 리 고 

자 하야 그 代用語를 考察하는 途中에 崔.a=;로부터 ‘한글’ 이 라고 命名하야 周民도 

이 에 養同하야 爾後로 使用된 말이 다. (朴麗影. 1936) 

이러한 所說을 바탕」즈로 할 혜， 한글이란 명칭의 작자는 마j빠經끊이 유 

력하다. 周時經윤 ‘한나라글， 한나라말， 한말， 배달말글’ 퉁의 술어블 장 

안했는가 하면， ‘한달모， 한글배곧’ 등의 學會名을 창안한 사랑이다. 따 

라서， ‘한글’이란 명칭도 그에 의해 창안되었을 것4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朴勝￦의 증언처럼， 싣용 이천에 崔南善이 제의했을 可能性을 왼

천히 배제하는 것은 뭇 펀다. 

한글。1 란 名稱의 착자가 누구인지 분명 하지 않은 가운데 이 말이 쓰인 最

古 記錄은 1913 년 3 월 23 일로 거 슬러 올라간다. 이 것 은 흡永根(1982)에 

의해 새로이 밝혀진 것이다. 이 한글이란 명칭이 최초로 쓰인 것은 배달말 

글봄음이라 개칭했던 ι 朝蘇語文會블 이 혜 다시 ‘한글모’라 개칭한 것이다. 

이 규영 의 한글모죽보기 에 는 다음과 같은 기 록이 보인다. (高永根，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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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四六年 三月 二十三日 (B 魔) 下午 -時

臨時總會를 私立普成學校內에 閒하고 臨時습長 周時經先生이 昇席하다 .... ~. 本

會의 名稱을 ‘한끌모’ 라 改稱하고 .... 

‘한글’이란 말은 이와같이 1913 년의 文歡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오래된 

것 이 다. 그 뒤 「아이 들보이 」誌(1913.9)의 ‘한글풀이 ’ 난에 씌 였고， 그 다음 

에는 죠선어 강습원을 개영한 ‘한글배곧’ (1914.4)에 나타난다. 이후 ‘한 

끌배곧’의 수업증서에 쓰이었고， 周時經의 후계자들에 의해 보급되었다. 

그러 나， 이 말이 보펀화한 것 은 1927 년 「한글」誌가 간행 되 고， 훈만정 음 

반포알을 ‘한끌날’ 로 개 칭 하게 된 뒤 의 알로 보인다. (최 현배 , 1941) 

그러면， 이러한 한글의 의미는 무엇안가? 그것은 ‘三韓/大韓帝國’의 

‘韓’에 ‘글〔文〕’이 이어진 것A로 보안다. 이러한 뭇의 증언응 李允宰， 金

允經 퉁의 층연에 냐타난다. 먼저 李允宰의 증언을 보연 다음과 같다. 

역사를 상고하연 조선 고대 만족이 환족(桓族)이며， 나라 이를이 환국(桓國)이 

었융니다. ‘환’의 말뜻은 곧 ‘한울’입니다. 조선 사랑의 시조 단눈(휩君)이 한울 

로써 영갱이 펀 것업니다. 그래서， ‘환’은 ‘한’과 같은 소리로 ‘한울’의 줄언 말 

이 되었고， 그만 ‘한’이란 죠션을 대표하는 영칭이 판 것입니다. 

고대 장한(三韓)이란 영칭도 이에서 난 것。]..e..， 근세 에 한국(韓國)이란 명칭도 

또한 이에서 난 것입니다. 또 ‘한’이란 말의 뭇으로 보아도 ‘크다(大)’ ‘하냐 

(-)’라 ‘한울(天)’이 란 말로 펀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 글융 한글이라 하 

게 완 것 입니다. 한글은 ‘한’이란 겨레의 글， ‘한’이란 나라의 글 곳 조선의 글 

이 란 말업 니 다. (李允宰. 1929) 

옳允經의 중연도 이와 대동소이한 것이다. 

‘한글’ 이 란 말은 古代에 ‘韓’ 이 나 ‘三韓’ 의 ‘韓’ 이 朝혈의 古號도 되 는 同時에 

‘大’ 냐 ‘充滿‘ 의 意味를 가진 ‘한’ 과 文字의 意味를 가진 ‘글’ 을 모아 이 푼 말인 

데 , ‘朝應文’ 이 란 뜻이 되 는 것 입 니 마. (金允經. 1938) 

이렇듯 ‘한글’은 본래 우리 냐라， 우리 겨례의 끌이란 말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한글’의 ‘한’올 ‘一， 大， 표’으로만 본 것도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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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은 崔鉉培의 풀이에서 볼 수 있다. 

한글의 ‘한’은 ‘-’이요， ‘大’이요， 또 ‘正’이다. 그러하여 첫째로 한글운 바 

흔 글(iE音)이나， 모든 것이 업에 맞도록 整理되어야 할 것이요 ; 다음에 한끌윤 

큰 글이니， 사내나 제집이나， 늙은이냐， 젊은이나， 어른이나， 어런이나， 貴한 사 

랑이나， 購한 사랑이나， 다 한가지로 이 글을 알아야 하며， 써야 한 것이요 ; 끝 

￡로， 한글응 하나펀 글이니， 온 누리에서 첫째가는 글이요， 또 조선에서는 누구 

에게든지 한가지로 쓰히어야 할 글이다. 이러하여 整理와 普及과 統一의 세 가지 

는 實로 한을의 根本義가 되 는 것 이 다. (崔鉉培. 1941) 

崔鉉培 둥의 이러한 의미는 본래의 릇이 아니요， 결과척으로 지나게 판 

것이거나， 후세 학자들이 인위적으로 덧붙안 것이라 하겠다. 

3 

한글은 본래 우러 나라의 글， 또는 우리 겨례의 물이란 말이다. 여기서 

글이란 文字릎 의미한다. 이러한 뭇은 대부분의 국어사전이 보여 주고 있 

는것이다. 

한글 : 우러 나라 글자의 이 릎(새 한글 사전) 

한글 : 한국의 고유한 문자(국어 대 사전) 

그런데， ‘한글’이 실제로 쓰이는 것을 보연 이와는 다른 여러 가치 의미가 

있다. 

李應鎬(1975)는 用例에 짜라 한글의 의 미 로 다음파 같은 4 가치 를 들고 

있다. 

가. 글자의 한 가치인 이름이다. 

냐. 한국말을 가리키는 이릎이다. 

다. ‘한국말로 판 글월’의 이름이다. 

라. ‘한글맞춤법’을 ‘한글’이라고 한다. 

그러냐， 이밖에 우리는 ‘고유어’， ‘한글학회 판계’ 및 ‘국어국문’ 둥 

종합적안 뜻ξ로도 아울러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에 이들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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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중심오로 그 의비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우리 文字의 이름이다. 

치금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글자는 50 종이 념는다고 한다. 한글도 이러한 글 

자 중의 한 가지이다 ..... . 

한글응 우리말율 적는 글자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운 대부분 자기 냐하의 골 

자를 가지고 있다. 서양에는 알파베트가 있고， 중국에는 한자， 일본에는 카냐가 

있 다. (국민학교 국어 6-2) 

‘한글’이 이렇케 文字를 뭇하는 것은 본래의 뜻이며， 이러한- 용뱅은 매 

우 보펀척안 것이다. 

둘째， 국어를 뜻한다. 

“한글 순화의 걸장이 로” 

1641 낱말 우리 것 으로 

(S 신문 71. 11. 19) 

“말음키 호 붙은 한글사천 나온다” 

精文돼. 7萬語 수록 내년 출간 

(J 일보 84.12. 15) 

야렇게 ‘한글’로 국어， 곧 우리말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근 

원걱A로 ‘한글학회/한글 맞춤업 통일안/한끌학자’와 같은 用法에서 연 

유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글’로 국어를 이르는 것은 바람직하치 못하다. 

국어를 한 혜 ‘한말’이라 한 척이 있었고， ‘배달말글 몰음’이 ‘한글모’로 

비뀐 점으로 보아 ‘한글’이 ‘국어국문’을 의비하는 말로볼수있￡나， 01 
것은 역시 ‘한말끌’의 ‘말’을 생략한 ‘한글’이라 하겠다. 짜라서， ‘한글’ 

의 진의는 ‘한국 文字’에 있다 하겠다. 

‘한글’을 ‘국어’의 의비로 천용해 쓴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성치어는 한글보다 외국어가 더 품위 있고， 세련된 듯한 착각에 빠져 한글을 

외국어로 표기한 상표가 버젓이 나도는 세상이 됐다.(J일보. 84.10.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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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NHK 한국어 캉좌 ‘안녕하섭니까’의 副題를 ‘한글강좌’라한것 

도 이러한 혼관의 단적인 예이다. 

세째， 한달로 쓰인 글올 이른다. 

“한글 운화권 옷 이룰 것인가"(H일보. 84.10.11) 

우리 는 흔히 ‘漢文’A로 중국의 문장파 운자를 이 른다. 이 렇 듯 ‘한달’ 

로 文字와 文章을 아울러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운 ‘한글’의 ‘글’ 

이 본래 ‘글자’ 아닌 ‘문장’을 의미하키 해운에 더욱 그렇게 된 것￡로 

보안다. 

네째， 국어 정서법올 이른다. 

“얘는 한글도 모르너1"와 같이 쓰이는 것이 그것이다. 정서뱀을 제대로 

알지 뭇해 잘뭇 쓸 혜 쓰는 말이다. 이것은 ‘한글맞춤법’올 줄여 쓴 것이 

라 하겠A나， 바른 준말은 ‘맞춤법’이다. 

다섯째， 우리의 고유어를 이른다. 

“고운 한글이릉 모집” 

서울대 국어운동학생회는 ‘고운이름 자랑하기’에 참가할 순수한 우리말 이릎올 

5월 10일까치 오접한다. (C 얼보. 84.4.15) 

“文化財 용어 한글로 바뀐다" 

“잃어버린 固有語 찾는데 重點"(H일보. 78. 1. 9) 

‘한글=고유어’의 퉁식은 ‘한글’을 우리말로 생각하고， 우리말이란 外

來語냐 漢字語가 아니라는 생각에저 추론펀 것오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 

한 통일시는 바랍직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거 부기할 것은 소위 한글 

이름이라는 것이 고유어에 의한 명명이냐도 문제이다. ‘정새난슬’은 고유 

어 아닌 文字 그대로의 한글 이름이라 할 수 있을 뿐이다. 

여섯째， 한글학회 판계를 뭇한다. 

한글학자 申f홉澈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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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사전 펀찬에 30 여 년을 바쳐 온 한글학자 申E흙澈써 (62) 가 맞는 한글날의 강 

회는 낭다르다. (S 신운 84.10.7) 

이것은 흔히 ‘한글’이란 말이 관형어로쓰이는경우이다. ‘한글-학자/ 

한글-파’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최 현배， 허 웅 동을 흔히 ‘한글학자’ 

또는 ‘한글파’라 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예야마. 이것은 換R兪에 의한 의 

.01 변화라 하겠으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일곱째， 국어 국자 동 종합적인 의미로 쓰인다. 

이 글자의 이 릎인 ‘한달’ 의 풋에 다가， 한국어 의 말뭇과 한글로 된 글월의 뭇， 

그러고 “한글 맞춤법”까지 포함시켜서， 이 ‘운동사’에서는 ·한글’이라고 넓은 뭇 

Z로 애 겨 서 쓰기 로 한다. (李應鎬， 1975.) 

개화기 이래의 소위 ‘한글〔의)운동’이라고 할 혜의 ‘한글’도 끌자 만이 

아닌 종합적인 의미를 치나는 것이다. 

4 

우리는 ‘한글’이란 말의 起源과 그 의마를 살펴보았다. 이는 개화기에 

周時經에 의해 비롯되는 것￡로 보이는 말로 본래 한민족의 文字를 뭇하 

는 말이었다. 그려나， 이것은 오늘날 의미가 鍵大되어 다의성을 지니게 되 

었다. 

多義性。l 란 言語의 특성의 하나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多義性A로 말미암아 ‘한글’이란 말은 의마의 혼란을 빚고 있다. 예를 들 

면 ‘우리 얼굴을 찾아’ (K신운 84.10.5)라는 記事에 는 ‘한글’ 이 란 말이 

척어도 세 가지 돗A로 쓰안 것을 볼 수 있다. 국어， 國字， 고유어의 돗으 

후 쓰인 것이 그것이다. 

@ 치 난 80 년부터 착수한 「한글큰사건」 현찬 작엽 이 한창이 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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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에 걸려있는 액자에는 ‘한글만으로 가로 쓰자’ 

@ ‘캉버들’ ‘오뀌영’ ‘차폴생’ ‘함초롬’ ‘이우랑’ ‘최슬기’ ...... 부르기 쉽고 

정 다운 한글이 름들이 다. 

따라서， 이 ‘한글’이란 말은이제 일반연중의 혼란스려운 의미릎정리해 

그 개념을 분명히 규정해야 하겠다. 그것은 ‘한글’이란 말을 본래의 뭇 

‘한민족의 文字’로 한정하는 것이다(말은 ‘國語’ 또는 ‘韓國語’로 정착 

되어 있다. ). 그것은 얄파뱃이나 로마字， 카냐카 文字 이외의 말이냐 기 

타의 것을 지칭하지 않는 것과 같다. 比뺨的안 뜻은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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